
JKSCI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31 No. 3, pp. 127-137, March 2026

https://doi.org/10.9708/jksci.2026.31.03.127

An Empirical Study on Adoption and Purchase Intentions for 

Imported Electric Vehicles Based on Innovation Diffusion Theory

1)Jihoon Choi*,  Junghwan Kim*,  Sangkue Park*,  Sungkap Park*,  Dongsu Lee**

*Ph.D, Dept. of Dig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jong, Korea 

**Professor, Corporate Network Center Director, Gachon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novation attributes of imported electric vehicles affect consumers’ adoption 

and purchase intentions based on Innovation Diffusion Theory. Using survey data from 424 potential buyers 

in Korea and applying PLS-SEM, the results show that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and observability 

significantly enhance adoption intention, while complexity and trialability are not significant. Adoption 

intention strongly predicts purchase intention, with driving range and income level strengthening this 

relationship and battery safety weakening it. Government subsidies show no moderating effect. 

▸Key words: Innovation Diffusion Theory, Adoption Intention, Purchase Intention, 

Moderating Effects, Imported Electric Vehicles

[요   약]

본 연구는 혁신확산이론(IDT)을 기반으로 수입 전기자동차의 혁신 속성이 소비자의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상대적 이점, 호환성, 복

잡성, 시용 가능성, 관찰 가능성을 독립변수로 정부 보조금, 주행가능거리, 소득수준, 배터리 안전성

을 조절 변수로 설정 후 국내 거주 수입 전기자동차 관심 및 구매 예정자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PLS-SE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 이점, 호환성, 관찰 가능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복잡성과 시용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 의도는 구매 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행가능거리와 소득수준은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 변수로 

확인되었다. 반면 배터리 안전성은 해당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 보조금은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 전기자동차 구매 결정이 기술 인식뿐만 아

니라 소비자의 위험 인식과 경제적 조건이 결합된 다차원적 판단 과정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혁신확산이론, 수용 의도, 구매 의도, 조절 효과, 수입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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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탄소 중립 정책의 강화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

구 증대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

며, 그 중심에는 전기자동차가 자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반 주행 시스템 등 복합적인 기술 요소가 결

합된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 태도가 시장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특히 최근에는 기술 성

능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 단순한 기능 비교를 넘어, 소비

자가 지각하는 혁신 속성이 구매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

용하고 있다[2].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은 국산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

해 왔으나, 최근에는 수입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점진적으

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입 전기자동차는 첨단 

기술 이미지, 브랜드 신뢰도, 차별화된 주행 성능을 강점

으로 내세우는 반면, 높은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비, 충전 

환경에 대한 제약,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

해 소비자 평가가 복합적으로 형성된다[3]. 이러한 특성은 

수입 전기자동차가 동일한 전기자동차 범주에 속하더라도 

국산 전기자동차와는 다른 수용 메커니즘을 가질 가능성

을 시사한다. 

Table 1. Comparison of Annual Sales Volume of 

Imported Automobiles

그럼에도 기존 전기자동차 수용 연구는 대체로 전체 전

기자동차 시장을 단일 집단으로 분석하거나, 기술수용모형

(TAM)이나 계획행동이론(TPB)을 중심으로 태도와 의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4]. 혁신확산이론

(Innovation Diffusion Theory)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전기자동차를 하나의 혁신 기술로 해석하고, 그 속성이 소

비자 수용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체계적

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수입 전

기자동차를 독립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실증 연구는 충

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5].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가 실제 구매 의도로 

전환되는 과정은 단순한 인지적 판단만으로 설명되기 어

렵다. 주행가능거리, 소득수준과 같은 기술적, 경제적 요

인이나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위험 인식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과 같

은 정책적 요인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

다[6].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

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기존 전기자동차 수용 연구는 주로 보급형 또는 

내수 중심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가격 민감도, 정부 보

조금, 충전 인프라와 같은 기능적 혹은 경제적 요인에 초

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수입 전기자동차는 고가의 가격 

구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기술 선도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일반 전기자동차와는 상이한 소비자 인식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입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단

순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효용뿐만 아니라, 상징적 가치, 

기술 신뢰, 브랜드 정체성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입 전기자동차의 특수한 수용 메커니즘을 독립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확산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수입 

전기자동차의 혁신 속성이 소비자의 수용 의도와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이하 R.A), 호환성

(Compatibility, 이하 Com+), 복잡성(Complexity, 이하 

Com-), 시용 가능성(Trialability, 이하 Tr) 관찰 가능성

(Observability, 이하 Ob)을 핵심 혁신 속성으로 설정하

고, 수용 의도(Adoption Intention, 이하 A.I)와 구매 의

도( Purchase Intention, 이하 P.I)간의 관계에서 정부 보

조금(Government Subsidy, 이하 G.S), 주행가능거리

(Driving Range, 이하 D.R), 소득수준(Income Level, 이

하 I.L), 배터리 안전성(Battery Safety, 이하 B.S)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

째, 수입 전기자동차 수용 과정에서 유의미한 혁신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며, 둘째, 수용 의도(A.I)에서 구매 의도(P.I)

로의 전환 메커니즘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

를 통해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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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기업과 정책 결정자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II), 실증

분석 결과(III), 결론 및 시사점(IV)으로 구성된다.

II. Preliminaries

1. Innovation Diffusion Theory and Consumer 

Acceptance

1.1 Conceptual Foundation of Innovation Diffusion 

Theory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사회체계 내에서 인지되고 채택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기술 수용을 단순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인지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 이론은 기술 자체의 객관적 성능보다 소비자

가 지각하는 속성이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

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상대적 이점, 호환성, 복잡성, 시

용 가능성, 관찰 가능성의 다섯 속성은 다양한 산업과 기

술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1].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

반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고기술 복합 제품으로,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과는 전혀 다른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

한 특성은 전기자동차를 단순한 내구재가 아닌 ‘혁신 기술 

제품’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IDT 적용의 이론적 적합성을 

높인다[2]. 즉, 전기자동차 수용은 가격이나 성능 비교만으

로 설명되기보다는, 소비자가 해당 기술을 기존 생활 방식

과 어떻게 연결 짓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 Innovation Attributes in the Context of 

Imported Electric Vehicles

수입 전기자동차의 경우, 혁신 속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은 국산 전기자동차와는 다른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 이점은 단순한 연비나 유지비 절감 차원을 넘어, 

주행 질감, 정숙성, 가속 성능,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감성

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7]. 이는 수입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상징적 가

치와 경험적 만족을 동시에 고려함을 시사한다.

호환성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충전 인프

라 접근성, 주거 환경과의 적합성, 기존 운전 습관과의 연

속성은 수입 전기자동차 수용 과정에서 심리적 저항을 낮

추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복잡성은 기술의 실

제 난이도보다는 사용자가 지각하는 학습 부담과 불확실

성에 의해 형성된다. 최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비자 친

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복잡성의 부정적 영향은 과거에 비

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

시용 가능성은 체험이나 시승을 통해 기술을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지만, 고가의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제한적인 체험만으로 구매 판단이 크게 변화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관찰 가능성은 사회적 

가시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주변인의 사용 경험이나 도

로 위에서의 노출 빈도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Adoption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in Electric Vehicle Research

2.1 Distinction between Adoption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기술 수용 연구에서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는 종종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명확

한 차이를 가진다. 수용 의도는 새로운 기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인지적 태도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구매 의도는 구체적인 경제적, 행동적 결

정을 포함한다[9]. 특히 고기술 제품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수용 의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

해 구매 단계에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수입 전기자동차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

다. 수입 전기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서비스 접

근성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

의 전환 과정이 보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두 

개념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 행동을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2.2 Moderating Factors in the Adoption–Purchase 

Relationship

수용 의도(A.I)가 구매 의도(P.I)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조절 요인이 개입할 수 있다. 주행가능거리(D.R)는 

전기자동차의 실용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술적 요소로, 일

상적 이동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충분한 주행가능

거리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완화하여 수용 의도가 구매 결

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6].

소득수준(I.L)은 전기자동차 구매에서 가장 현실적인 제

약 요인 중 하나다. 수입 전기자동차는 초기 구매비용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수용 의도를 보이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실제 구매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10]. 반면 

배터리 안전성(B.S)은 기술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위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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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연결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안전성에 대한 우

려는 수용 의도가 형성된 이후에도 구매 결정을 지연시키

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11].

정부 보조금(G.S)은 전기자동차 확산 정책의 핵심 수단

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그 효

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금전적 지원이 소비자의 내재적 기술 수용 태도를 직접적

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을 시

사한다[12].

Table 2. Conceptual Definitions of Each Variable

3. Research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3.1 Characteristics of the Imported Electric 

Vehicle Market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은 기술 선도 이미지와 브랜드 신

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동시에 가격 부담과 충전 

인프라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은 소비자가 혁신 속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

향을 미치며, 동일한 기술일지라도 인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전기자동차를 독립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 실무적 측면 모두 의미를

가진다.

3.2 Summary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Model

위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 전기자동차의 수용과 구매 행

동은 혁신 속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제적, 기술적, 심리

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혁신확산이론을 중심

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전기자동차 수용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전환 메

커니즘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13].

Fig. 1. Research Model

III. The Proposed Scheme

1. Research Model and Research Design

1.1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수입 전기자동차를 하나의 혁신 기술 제품으

로 간주하고, 소비자의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형성 과정

을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의 확산 여부는 기

술의 객관적 성능보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혁신 속성에 의

해 좌우되며, 이러한 속성은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수용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14].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

반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고기술 복합 제품으로, 기존 내

연기관 차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수입 전기자동차는 기술 선도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가 결합되어 있어, 소비자가 혁신 속성을 평가하는 방식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기자

동차 수용을 단순한 가격, 성능 비교가 아닌, 혁신 기술 수

용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IDT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혁신 속성인 상대적 이점, 

호환성, 복잡성, 시용 가능성, 관찰 가능성은 다양한 기술 

수용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며, 전기자동차 

수용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

어 왔다[15]. 본 연구는 이러한 혁신 속성이 수입 전기자동

차 수용 의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

로 검증하고, 나아가 수용 의도가 실제 구매 의도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외생적 요인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Formulation of Research Hypotheses

혁신확산이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각하는 혁신 속성

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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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 전기자동차 역시 소비자가 인식하는 효익, 

기존 생활 방식과의 적합성, 사용 난이도 등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16]. 이에 이러한 이론적 기

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상대적 이점(H1), 호환성(H2), 복잡성(H3), 시용 가능성

(H4), 관찰 가능성(H5) 중 복잡성은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수용 의도 는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H6). 한편 수용 의도가 구매 

의도로 전환되는 과정은 다양한 외생적 요인에 의해 조절

될 수 있다. 이에 정부 보조금(H7), 주행가능거리(H8), 소

득수준(H9), 배터리 안전성(H10)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

자 가설을 추가하였다.

1.3 Conceptual Diagram of the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혁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혁신 속성이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용 의도

가 구매 의도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 주행가능거

리, 소득수준, 배터리 안전성의 조절 효과를 포함함으로써, 

수입 전기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의 다차원적 구조를 반영

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혁신 인식–수용–구매로 이어지는 

단계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통합적 분

석 틀을 제시한다.

1.4 Operational Definitions of Variables and 

Measurement Instruments

모든 변수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

였으며, 총 69개 문항으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상대적 이점은 수입 전기자동차가 기존 

차량 대비 제공하는 효익에 대한 지각 수준을 의미하며, 

호환성은 소비자의 생활 양식 및 운전 습관과의 적합성을 

반영한다. 복잡성은 전기자동차 사용 및 이해 과정에서 지

각되는 학습 부담을 의미하며, 시용 가능성은 사전 체험

Table 3. Measurement Items for Each Factor

가능성을, 관찰 가능성은 사회적 가시성을 의미한다[17].

수용 의도는 수입 전기자동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구매 의도는 향

후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반영한다. 정부 보

조금, 주행가능거리, 소득수준, 배터리 안전성은 수용 의도

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설정되었다.

1.5 Research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조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 전기자동차 관심 및 

구매 예정자로, 총 430부의 설문지 배포 후 통계적으로 유

효한 응답자 424명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

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

료는 SmartPLS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차검증

을 위해 SPSS 25.0도 함께 활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과 함께 구조모형 분석

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수

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에서 외생적 요인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Table 4. Demographic Data

2. Structural Model Results: Path Analysis 

between Innovation Attributes and Adoption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제안된 연구모형의 분석은 혁신확산이론에 기반한 다섯 

가지 혁신 속성이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에 미

치는 영향과, 수용 의도가 구매 의도로 전환되는 핵심 경

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아울러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에서 주요 조절 변수의 역할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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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firmatory Factors Analysis, CFA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rho_A, 복합신뢰도(rho_C), 

평균분산추출값(AVE)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구

성개념의 Cronbach’s α와 rho_A, rho_C 값은 0.7 이상

의 기준을 충족하여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AVE 값 역시 모든 변수에서 0.5를 상회하여 각 

잠재변수가 해당 측정 문항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

가 신뢰도와 수렴타당도 측면에서 구조모형 분석에 적합

함을 시사한다.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by Key Factors

PLS 구조방정식에서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경

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 이에 검증을 위하

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한 비모수적 평가방

법을 적용하였으며, Smart PLS 4.0을 사용하여 5,000번 

부트스트래핑 리샘플링 작업을 통해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Table 6), 혁신 속성 중 관찰 가능

성(Ob)은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에 가장 뚜렷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249,p<0.001). 이는 전기자동차의 사용 경험이나 성과

가 주변을 통해 가시적으로 인지될수록 소비자의 수용 태

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호환성(Com+) 역시 수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β =0.195,p<0.001), 

충전 인프라 접근성이나 기존 운전 습관과의 적합성이 수

입 전기자동차 수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

인하였다. 아울러 상대적 이점(R.A) 또한 수용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β=0.143,p<0.01), 성

능, 효율성, 주행 경험 등에서 인식되는 효익이 기술 수용 

태도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복잡성(Com-)은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β =-0.022,p>.05), 시용 가능성(Tr) 역시 수용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078,p>.05).

Fig. 2. Structural Path Analysis Results

이러한 결과는 최근 수입 전기자동차 관련 정보 접근성

이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비자 친숙도가 증가함

에 따라, 기술의 학습 부담이나 단기적인 체험 여부가 수

용 판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

여준다.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는 수입 전기자동차 복잡성

(Com-)이 기술 난이도가 아니라 ‘브랜드=기술신뢰’라는 

차원에서 ‘선 차단’되는 효과로 나타나 복잡성(Com-)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입 전기자동차에서는 ‘선별 단계에

서 이미 소거된 요인’으로 작동 위치가 이동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시용 가능성(Tr) 또한 경험의 형태 변화로 대체

되어 시용 가능성(Tr)의 독립적 속성으로는 약화되고, 관

찰 가능성(Ob)에 흡수되어 간접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는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β=0.860,p<0.001). 이는 수입 전기자동차의 혁신 속성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곧바로 구매 의도로 이어지기보

다는, 먼저 기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수준에서 

내면화된 이후에야 실제 구매 의사결정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용 의도는 혁신 속성과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매개 경로로 기능하고,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수용(A.I) -> 구매(P.I)의 단계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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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경로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조절 효과 분석 결과(Table 8), 주행가능거리는 수용 의

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 변수로 나타났

으며(β=0.135,p<0.001), 소득수준 역시 동일한 관계를 유

의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179,p<0.001). 이

는 충분한 주행 성능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 

구매 결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

미한다. 반면, 배터리 안전성은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

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β

=-0.082,p<0.001),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구매 판단

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8]. 한편, 정

부 보조금은 해당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

를 보이지 않았다(β=-0.053,p>0.05). 이러한 결과는 금전

적 유인책이 소비자의 내재적 수용 의지를 완전히 대체하

지 못한다는 기존 논의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19]. 

이는 본 연구의 표본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연구 표본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낮게 인식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수입 전기자동차의 소비자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보조금의 규모

가 총 구매비용 대비 제한적으로 이미 구매 가능 여부는 

충족한 상태에서 정부 보조금은 ‘있으면 좋은 요소’이지 

‘결정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서 소득수준은 ‘수

용(A.I)->구매(P.I)’ 전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결정 구조에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이고, 가격 

인식에 대한 보조적 신호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Table 8. Results of Moderation Analysis

종합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수입 전기자

동차의 수용과 구매가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혁

신 속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심리

적 조건이 결합된 다차원적 판단 구조임을 보여준다.

Table 9. Results of Total Effects

3. Summary of Research Model Validation 

Results: Implications of the Weakened Effects 

of Complexity and Trialability

연구모형 검증 결과, 제안된 모형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특히 전통적인 혁신확산요인 중 일부 

속성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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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분석 결과, 관찰 가능성, 호환성, 상대적 이점

은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8]. 이는 전기자

동차의 사용 경험과 성과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기존 

생활 방식 및 운전 환경과의 적합성이 높게 인식될수록 소

비자의 기술 수용 태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전기자동차가 여전히 ‘혁신 기술’로 인식되면서도, 일

상적 활용 가능성과 체감 효익이 수용 판단의 중심 기준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복잡성과 시용 가능성은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확산이론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학습 부담’이나 ‘체험 기회’가, 수입 전기자동차 맥락

에서는 더 이상 핵심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수입 전기자동차

의 조작이나 사용 난이도를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

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이해 가능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

으며, 단기적인 시승이나 체험 여부 또한 수용 판단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Fig. 3. Research Results

이러한 결과는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이 초기 확산 단계

를 넘어, 정보 축적과 기술 친숙도가 상당 수준에 도달했

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수입 

전기자동차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미디어 노출, 온라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간접 경험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

인 시용 가능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복잡성의 비유의성은 디지털 기술 전반에 대한 

소비자 학습 능력의 향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는 구매 의도에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 

수용 단계에서의 태도 형성이 실제 구매 의사결정으로 직

결되는 구조를 보였다. 더 나아가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주행가능거리와 소득수준이 해당 전환 관계를 강화하는 

반면, 배터리 안전성은 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결정이 단순한 기술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성능 기대, 경제적 조건, 위험 인식

이 결합된 다차원적 판단 과정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남성 비중(58.3%)과 40대 이하 연령

층(78.7%), 그리고 고소득 집단(연 소득 1억 원 이상, 

50.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표본 구성은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실제 주요 구매층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인구통계

학적 변수에 따른 이질적 효과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

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및 소득수준에 따른 경로

계수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핵심 구조 경로

의 방향성과 유의성은 집단 간 비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수입 전기자

동차 확산 과정에서 전통적 혁신확산요인 중 복잡성과 시

용 가능성의 설명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혁신확산이론의 고전

적 속성들이 기술 성숙 단계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상

이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수입 전기자동차

와 같은 성숙 단계 진입 기술을 분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해석 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IV. Conclusions

1. Research Summary and Key Findings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 본 연구는 수입 전기자동차의 혁신 속

성이 소비자의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 이점, 호

환성, 복잡성, 시용 가능성, 관찰 가능성을 핵심 혁신 속성

으로 설정하고,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에서 정

부 보조금, 주행가능거리, 소득수준, 배터리 안전성의 조

절 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관찰 가능성, 호환성, 상대적 이점은 수입 전

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사용 경험이 사

회적으로 가시화되고, 기존 생활 방식과의 적합성 및 인식

된 효익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수용 태도가 강화됨을 의미

한다. 반면, 복잡성과 시용 가능성은 수용 의도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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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으

로 혁신확산이론에서 강조되어 온 일부 속성의 설명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 의도는 구매 의도에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에 

대한 긍정적 수용 태도가 실제 구매 의사결정으로 직결되

는 구조적 관계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주행가능거리와 소득수준이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배터리 

안전성은 해당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부 보조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

지 않았다.

2.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2.1 Theoretical Implications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시사점은 혁신확산이론

에서 제시된 속성들의 역할이 기술 성숙 단계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

했다는 점이다. 특히 복잡성과 시용 가능성이 수입 전기자

동차 수용 맥락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

는, 혁신확산이론의 고전적 속성이 모든 기술과 시점에서 

동일한 설명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20].

이는 전기자동차와 같이 정보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

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기술의 경우, 소비자가 기술의 

사용 난이도나 체험 기회보다 이미 형성된 인식과 간접 경

험에 기반하여 수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 IDT 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는 기술 확

산의 단계와 맥락에 따라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다. 아울러 본 연구는 수입 전기자동차를 하나의 독립된 

혁신 기술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용 의도와 구매 의도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전기자동차 수용 연구의 범

위를 확장하였다. 특히 수용 의도에서 구매 의도로의 전환 

과정에 조절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기술 수용 연구에서 상

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전환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가진다.

이론적 기여로는 전기자동차 수용 연구의 분석 대상을 

일반 전기자동차에서 수입 전기자동차로 확장하였다는 점

에 있다. 기존 연구들이 가격, 보조금, 충전 인프라와 같은 

기능적 요인을 중심으로 수용 메커니즘을 설명해 왔다면, 

본 연구는 수입 전기자동차 맥락에서 혁신 속성의 역할과 

수용 의도에서 구매 의도로의 전환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였다. 특히 일부 혁신 속성의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조절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하는 결과는, 수입 전기자

동차 수용 메커니즘이 차량 유형과 소비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확산

이론을 수입 전기자동차라는 특수한 시장 맥락에 적용함

으로써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2.2 Practical Implications

실무적 관점에서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 전략 수립에 있

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소비자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복잡성

을 낮추거나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보다, 실제 사용 

사례와 성과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전략이 보다 중요

함을 시사한다. 즉,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관찰 

가능성과 호환성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21].

둘째, 주행가능거리와 소득수준이 구매 전환을 강화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수입 전기자동차의 타깃 고객 

세분화 전략에 있어 기술적 성능과 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

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배터리 안전성이 구매 전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

로 나타난 결과는, 기술적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신뢰 형성과 정보 전달이 중요한 관리 요소임을 시사

한다.

넷째, 정부 보조금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

과는, 금전적 지원이 소비자의 내재적 기술 수용 태도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정책 설계 시 단순 지원을 넘어 신뢰와 정보 기반 정

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22].

2.3 Research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위와 같은 결론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는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수입 전기자동차 관심 및 구

매 예정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구 결과

를 모든 국가나 시장 환경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제도적, 문

화적 차이를 반영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

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나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나 실제 구매 데이터를 활용

하여 수용 의도와 구매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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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확산이론을 중심 이론으

로 적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TAM), 계

획행동이론(TPB), 혹은 감정적 요인과 위험 인식을 포함한 

확장 모형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수용과 구매 

행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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